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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월의 향연 , 길림성 봄나들이 명소로 떠나봅시다

장춘시 조양구 영춘진에 위치한 장춘련화도영화레저문화원은 독특한 문화적 

콘셉트와 시대적 스타일을 갖춘 공원으로 다양한 활동과 공연이 마련되여있어 

많은 관광객들을 끌고 있다 . 이곳은 가족과 함께 아름다운 봄날을 만긱할 수 있

는 최적의 장소로 유명하다 .

한송이 또 한송이 황금빛 얼음새꽃이 눈을 헤치고 피여난 가운데 수많은 

촬영애호가들이 통화현 무산공원과 길림시 석갑구 ( 石匣沟 ) 풍경구 등을 찾

아 얼음새꽃을 카메라에 담으며 봄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.        

얼마전 덕혜시 15 명의 어린이로 구성된 등산소분대가 상쾌한 봄바람을 

맞으며 어른들과 함께 산행을 다녀왔다 . 아이들은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화

사한 봄빛 속 산행을 즐겼다 .

얼음새꽃 피는 산 찾아 봄과 인사해요

가족과 함께 장춘련화도에서 즐겨요

봄날의 쌍양에서 달콤한 딸기 채집해요

상쾌한 봄바람 맞으며 등산해요

▲ 황금빛 꽃잎이 봄 풍경에 아름다운 색채를 더해주고 있다 .    / 길림일보 

▲ 몰입식 토크쇼 < 선생님 안녕하세요 > 에 적극 호응하는 어린이      / 손맹번기자

▲ 서로를 응원하는 얼굴에 밝은 미소가 가득하다 .     / 길림일보 

만물이 소생하는 4 월은 따스한 해살 아래 산책하며 봄의 아름
다움을 만긱하기에 더없이 좋은 시기이다 . 시민들은 어디에서 봄
놀이를 즐길가 ? 기자의 렌즈를 따라 길림성의 봄나들이 명소를 
함께 살펴보자 !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/ 손맹번기자

최근 , 제 11 회 쌍양사령온천딸기려행시즌

이 개막되면서 봄철 딸기 채집 체험이 큰 

인기를 끌고 있다 . 많은 시민과 관광객

들이 쌍양구의 사령을 찾아 활기찬 봄

놀이를 즐기고 있다 . 딸기 채집은 이

제 봄철의 인기 레저활동으로 자리잡

았다 . 이 행사는 5 월 30 일까지 지속

된다 . 

▲ 화필로 딸기 채집원의 생기발랄한 풍경을 기록하고 있는 어린이      / 길림일보

▲ 몰입식 퍼레이드는 관광객들의 애국심을 불러일으킨다 .    / 손맹번기자

▲ 싱싱한 딸기를 따며 로동의 즐거움과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관광객들     / 길림일보

▶ 달콤한 딸기를 먹으며 달큰한 미소를 
짓고 있는 어린이                    / 길림일보

▲ 복고풍의 멋진 댄스는 관광객들을 순식간에 과거 시절로 데려간다 .     / 손맹번기자


